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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 언 

하이브리드 제품, 공정 및 생산 시스템은 특수한 적용분야에 대한 최적의 

해결책을 찾고자 할 때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보는 사항이다. 이러한 복합 시

스템은 다양한 원료의 특성들을 조합하여 복합적인 용도를 제공해 준다. 

최근 RWTH Aachen 대학과 섬유기술협회(ITA)는 플라스틱/금속 복합재료 

생산을 위한 하이브리드 공정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 중이다. 이는 두 원료의 

장점을 조합하여 복잡한 구조를 갖는 복합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

사출 성형 및 알루미늄 주조 공정을 조합시키는 등 특수한 재료를 제조하기 

위한 공정을 검토하고 있다. 

복합재료에서는 물리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수 섬유를 사용하여 

합성물질간의 결합력을 향상시킨다. 바깥 층간 사이에 큰 틈이 있는 3D 경

편성물은 구조물을 지지해 주기 위한 경계층으로 사용된다. 하이브리드 원료

인 금속과 플라스틱을 조합시키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공정을 적용시키면, 저 

중량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공정이 단축되며 효율적이다. 

 

2. 하이브리드 구조에서 경계층 문제 

하이브리드 공정에서 중요한 점은 최종 용도의 응력과 변형을 줄일 수 있

도록 원료간 충분한 응집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 

일반적으로 복합재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결합제, 접착제 및 추가 공정 

단계와 같은 3가지 요소가 요구되며, 이는 비용 상승, 하이브리드 

복합재료의 구조적 제한 및 건강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재활용과 관련된 

문제점을 발생시킨다. 

RWTH Aachen 대학에서는 연구 프로젝트 진행 중 하이브리드 성분에 



사용되는 두 원료에 강화 섬유를 단단히 끼워 넣어 결합력을 증가시킬 수 

있는 공정을 개발하였는데, 이는 금속과 플라스틱 간의 형태를 고정 

접착하여 생산한다. 

 

3. 복합재료 강화용 섬유 원료 

강화 섬유는 알루미늄 주조 및 플라스틱 압출 성형 공정을 조합시킬 때 

고온에서 하중을 받게 되므로, 경편성물에 사용되는 섬유는 700℃까지의 

온도에서 견딜 수 있어야만 한다. 따라서 섬유 원료는 고온에 강한 유리, 

아라미드, 탄소, 현무암, 세라믹 및 금속 섬유로 제한된다. 3D 경편성물은 

특수한 구조로 인해 특수한 특성을 가진 실만을 사용할 수 있다. 특히 굽힘 

강성과 관련이 있어서 어떠한 손상 없이 적절한 굽힘이 가능해야 하며, 3D 

구조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. 또한, 하이브리드 성분에서 원료 

간에 작용하는 힘은 흡수될 수 있어야만 한다. 이러한 경우에 최선책은 모노 

필라멘트를 사용하는 것으로, 모노 필라멘트는 멀티 필라멘트보다 

상대적으로 단단하지만, 직경을 조절하여 요구되는 유연성을 얻을 수 있다. 

이러한 모든 중요 인자들을 고려시 3D 경편성물의 스페이서 실로 

사용하기에 가장 안정적인 섬유는 금속 섬유라는 것을 발견하였다. 

 

 


